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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｢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｣ 규정변경예고

 ◈ 검사·제재 대상자 권익보호 강화, 금융회사의 위법행위 시정노력에 

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추진

    ※ ｢금융감독 혁신방안(‘19.8월 발표)｣ 등 반영

  ➀ 금융회사와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를 보다 신속히 통보

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  ➁ 단순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

준법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받게 됩니다.

  ➂ 위법행위 시정노력을 기울인 금융회사는 금전제재를 보다 더 많이

감면받게 됩니다.

1 추진 배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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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개정안 주요 내용

1. 표준검사처리기간 설정, 기간초과 건 금융위 보고(§14)

(현 행)

(개 선)

2. 종합검사 1개월전 사전통지(§8의2)

(현 행)

(개 선)

3. 경미한 위반행위에‘준법교육 조건부 조치면제’ 제도 도입(§23의2)

(현 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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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
prfsc@korea.kr

(개 선)

4.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노력에 대해 금전제재 감경(§23, 26, 별표2,3)

(배 경)

(개 선)

➀ 
➁ 
➂ 

3 향후 일정 


